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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and qualities of academic advisors for 
freshmen and the practice of Bodhisattva as a method of fulfilling these qualities.
The academic advisor is responsible for the new students entering the university to help 
them prepare for college life and complete the developmental tasks of the adult introductory 
period. The qualities needed to fulfill the role were <Unconditional Positive Respect> 
<Empathy and Acceptance> <Truthfulness> <Knowledge and Competenc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elf Innovation>. These qualities gained enlightenment, but resemble the 
image of a fire bodhisattva who shared the pain of rebirth and stayed in temporal life to save 
rebirth.
Paramita for Bodhisattva to practice was a method of practice that could help the self-growth 
and character of the academic advisor.

Keywords: freshman academic advisor, endowment, Bodhisattva, paramita of 
Bodhisattva to pratice

Ⅰ. 머리말
연구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

지도교수직을 맡고 있다. 학사지도교수는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성공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원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교육자나 상담자나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성장을 꿈꾼다. 성장을 향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
구이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도 삶에 보람을 느끼며 성장을 꿈꾸는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포함되어있다. 교수자 역시 성인 학습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꿈꾸고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추구한다.1) 

학사지도교수로서 성장의 최적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 Rogers(1961)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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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들은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순간을 충만하게 살고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
감을 갖는다고 묘사하였다.2) Maslow(1970)은 �자아실현한 사람�의 특성3)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Jung(1961)은 �개성화를 

이룬 사람�4)으로 설명하고 있다. Jourard와 Landsman(1980)은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에 대해 인정 많은, 자기와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5) 여기에 더해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최적 모델이 있다. 

보살은 자각한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진리를 구하면서도 그 진리를 이웃과 공유한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
끼고 그들을 그 고통의 질곡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인간이 최적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자기 신뢰, 자기 수용, 자기 자각, 자기 통합과 같은 자기완성과 

세상과의 있는 그대로의 소통, 타인에 대한 존재자체에 대한 사랑이 핵심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의 보살사
상은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 자기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 중요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태도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신입생학사지도교수의 이상적 인간상이라
고 볼 수 있는 보살의 정신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신입생들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에 따른 학사지도교수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태도 등 학사지도교수제와 학사지도교수에 대한 전반적 성찰이다.  두 번
째는 보살이란 어떤 존재이며 보살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한 성찰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보살정
신에서 학사지도교수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배우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대학 신입생과 학사지도교수

1.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학사지도교수제 도입배경

1) 대학 신입생의 특성
흔히 2000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Z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태

어나면서 컴퓨터를 보유했던 세대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즐기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방식의 여가생
활이 익숙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라고도 불릴 만큼  랩톱, 휴대폰, 태블릿, 데스크 탑 등등 하루에 최
소한 5가지 이상의 디지털 기기를 오가며 멀티태스킹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학은 이런 �Z세대�가 주류를 이
루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은 이런 특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 1학년 신입생들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초기로 진입하
는 과도기적 단계로 부모 및 교사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점차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
로 전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이다.6)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업에 대한 고민, 갑자기 넓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수많은 고민들을 갖게 되며 최근에는 이런 고민들에 청년실업문제까지 더해지며 예전과는 다른 대학신
입생들만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 내일 20대연구소�가 1999학번과 2019학번 학생 각 15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연
구 결과에 따르면 19학번 학생의 80.0%는 대학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업(학점)�을 꼽았고 99학번 선배들은 

�동기나 선배와의 인간관계�(66.7%)를 꼽았다. 19학번은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점을 잘 주는 강의(40.0%)�, 강의 평가가 

좋은 강의(39.3%)를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9학번은 �친구와 수강할 수 있는 강의(40.7%)�,�강의계획서 확
인 후 관심 있는 강의(39.3%)가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7) 

 이런 Z세대 대학 신입생들은 가족과 학교, 사회 전반에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외재적 가치를 자연스럽
게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외모나 사회적 인정, 학벌, 좋은 직장, 경제적 성공 등을 갖기 위해 초점화 되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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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외재적 가치 준거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가치매김이 곧 현재의 자기 가치가 되는 것
이다. 이로 인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외재적 가치 준거에 비추어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압박한
다. 하나의 특정한 가치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재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진 대학 신
입생들에게 내재적 가치는 점 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8) 있는 듯하다. 

2) 학사지도의 정의
학사지도교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 탐색(exploration of life goals),  직업적 목표탐색(exploration of 

vocational goals), 프로그램 선택(program choice), 진로 선택(course choice), 진로계획(course scheduling)을 포함9) 한 다양
한 일들을 수행한다.10) 즉,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해야 하는지, 자신
의 진로를 위해 어떤 전공과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교육적, 직업적, 개인적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과
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를 담당하는 교수는 학생이 학문적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탐색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학생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학생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
와준다. 

학사지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적절한 학교 지원을 잘 이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을 지적 호기심
(intellectual curiosty),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 실용적 경험(practical experience)의 가치들을 포괄하는�배움의 

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이끌어야 한다. 

3) 학사지도교수제의 도입배경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두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이후 학사지도를 전담하는 학사지도교수 제도를 도

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사지도교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1) 우리나라는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면서 국내 최
초로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나 대학생활 적응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되
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신입생의 학사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대학 1학년 학생들은 분리(separate),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3단계를 거쳐 대학생활에 융화 되어간다
(Tinto, 1993).12)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방식이나 대인관계 방식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를 분리단계라고 한다. 다음단계로 신입생은 새로운 대학사회의 규칙이나 기준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준
이나 방식을 전환시키는 전이의 단계를 거치고 대학 사회 속에 완전히 적응하는 통합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최
근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이전에 비해 학사 관련 정보 및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
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학과 단위의 공지사항 형식으로 전달 받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
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분리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게 되었고 이후 적응단계로의 이행 또한 어려움에 봉착하
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분리단계에서 전이단계, 통합단계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전문적인 안내자
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020학년도 수능채점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수능 응시자 수를 48만 4737명으로 집
계했다. 1년 만에 4만 5000명 이상 줄었다. 지난 해 8월 교육부가 공개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자원은 47만 9376명으로 2018년 대입정원(49만 7218명)과 비교하면 1만 7842명의 미충원이 예
상된다.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은 지역·대학·학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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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기 학과에 대한 입시 경쟁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소재대학과 �비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미충원 현상
이 심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단 입학했다가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반수�학생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13) 특히 대학 진학인원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소재한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입학율도 중요하지만 그 입학생이 대학에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대
학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전체 재학률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Adeel Khali1와 Jessica Williamson (2014)14)

의 연구에서 보면, 학사지도를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등록 가능성이 높고 졸업에 필요하지 않는 수강신청
을 할 경향성이 낮으며 대학을 더 즐기기 쉽고, 졸업하기가 더 쉽다고 하였다. 이런 시대적 이유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
으로 하는 학사지도교수제가 도입되었다. 

2.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1) 학사지도교수의 규범적, 발달적 역할
Adeel Khali1와 Jessica Williamson (2014)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전공결

정에 도움을 주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5)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대
학 차원의 신입생 교육과 지원을 연구해 온 Upcraft 등(2009)은 미국 도심 공립대학인 University of Texasat El Paso(이하
UTEP)의 신입생프로그램(Entering Student Program:ESP)을 만들었다.16) 이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부터 

모집 및 재정 지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입학 후에는 신입생들의 개인
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단과대학이나 학과, 대학 상담센터 등에서 적절한 조언을 지원하며 학문적 요구를 위해서는 1

학년 세미나 학습 공동체 등의 학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래  <그림Ⅱ-1>은 UTEP 의 신입생 프로그램 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전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신입생의 요구에 입학 및 모집 과정에서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우리 학교 학사지도부에서도 예비신입생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역량강화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우리대학에서는 1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계발과 미래설계1,2 �라는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이 교과목과 연계된 면담을 한 학기 1회 이상 1:1 대면 

면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알아야 하는 학사제도나 학과 특성이나 대학 공부, 대학 생활 전
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대학생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한 학기, 1년, 대학 4년 동
안의 진로설계 로드맵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
가 나서야 한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현재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지도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그 대상으로 시행
되고 있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의 장래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삶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학사지도는 학업 계
획의 초기단계에 제공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사지도교수의 역할들에 대해 정리해보면 학사지
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조력한다. 

첫째, 학문적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학생에게 기회를 탐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
고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학생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셋째, 대학에서의 학업과 인간관계가 미래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 진로계획을 돕는다.

넷째,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움으로써 성공적인 생애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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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로 본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우리 대학에서 2018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지도교수 면담수기 공모전에 출품된 면담수기 중 학사지도교수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울이 되어주었다>

�교수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캠퍼스 이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여 행동과 말들, 생각들을 되돌

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감과 경청으로 나를 받아주었다>

�학생들과 공감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로 가면서 마음의 안
정을 찾은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 힘이 ..열심히 일러주시고...관심
을 가져주셔서 마음이 벅찼다...�

�마음을 열고 면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에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 

쉼터로서의 역할...�

<그림 Ⅱ-1> UTEP 신입생 프로그램 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전환 과정17)



정귀연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2(1) February 2020 52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과 위로를 들어보니 답답하고 막막했던 것들에 대해 많이 풀린 것 같
아 신기했다...�

�혼자 해결할 줄 알았던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기댈 수 있게 해 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다...커다란 고민을 다
독여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해결책을 안내해 주었다>

�새내기들이 어떤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민해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더불어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정보 또한 얻게 되었다...�
�정확한 정보와 길을 보여주시면서 신뢰가 가고 정보를 얻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목표가 생겼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 불안하고 심란했었는데 면담을 통해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 목표에 맞춰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면담을 통해 저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안심이 되었

다...�

<대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면담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실천력은 앞으로 대학생활에 활력이 되어 줄 거라 믿는다...�
�면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신입생 학사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경험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학사지도교수의 역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지도교수는 무조건적 존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공감과 경청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역할, 이런 느낌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

셋째, holding(함께 머무는) 것이다. 학생들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느끼고 나누며 견뎌내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학사지
도교수가 학생들이 경험을 함께 나누며 감정을 함께 나눌 대상의 될 수도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신입생학사지도교수는 대학신입생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격려와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학생
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해결책은 해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신입생들은 특히 첫 1학기 초반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한 긴장과 불안은 대부분의 신입생
들이 호소하는 문제이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불확실한 상황을 해석해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
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여섯째, 대학 신입생들은 학사지도교수를 만나 학사지도를 받으면 대학생활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막연했던 대
학공부와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목표설정과 진로계획 등에 대해 길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통
제감이 생기게 된다. 신입생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촉진하고 성장의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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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입생학사지도교수

1. 보살사상과 학사지도교수

1) 보살의 정의
보살(菩薩, Bodhisattva)은 깨달음(bodhi)을 구하거나 성취한 사람(sattva)을 뜻하는 말로서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보

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이다. 보디(菩提: Bodhi)는 붓다(佛陀: Buddha)와 같은 어원인 �Budh�에서 나온 것으로 �깨침'

을 의미하는 말이고, 삿트바(薩埵: sattva)는 �as�에서 만들어진 �존재(存在)', '유(有)' 등을 나타내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선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을 의미한다.18) 이는 불교의 초기경전에 소개되는 

연등불 수기(授記)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반드시 불타가 될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로
부터 깨달음에 도달하였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세에 머물러 있는 불타적 존재를 지칭하게 되었다.19)  

보살사상은 대승의 주요경전인 『반야경』,『화엄경』,『법화경』,『유마경』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설명된다. 

이들 경전에서 보살은 서원을 내어 육바라밀을 행하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
(下化衆生)하여 오랜 세월 동안 자리(自利)·이타(利他)의 행을 닦으며 드디어는 불과를 증득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보살은 자각한 존재로서 보살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구하면서도 그 진리를 이웃과 공유한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그 고통의 질곡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 

2) 학사지도교수의 자질
대학 신입생들이 요구하는 학사지도교수의 역할들과 그 역할들의 특성, 그 특성들을 위해 갖춰야 할 자질 등을 정리

해보면 아래 <표 Ⅲ-1>과 같다.  즉,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학사지도교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
울 같은 존재이다. 학사지도교수는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존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안내자의 존재로 비춰진다. 또한 불안하고 

긴장되는 대학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며 학사지도면담을 통해 용기가 생기고 성장하고 싶고 새
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런 역할들을 특성들로 분류하면, 거울처럼 비춰주는 행위는 무자성과 

무아, 공과 같은 특성이 있다. 나를 받아주는 것에는 공감과 수용의 특성이 있다. 함께함으로 힘이 되는 것에는 위로와 

격려, 공유의 특성이 있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라는 특성이 있다. 안정
감을 주는 역할에는 정서적 안정감의 특성, 전화점이 되는 역할에는 성장을 촉진하고 경험에 개방적이며 도전적인 특
성이 녹아있다. 학사지도교수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성들을 통해 학사지도교수가 갖춰야할 자질을 정
리해보면 필요한 학사지도교수의 자질을 크게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성적 

자질에는 타인에 대한 무조전적 긍정적 존중, 공감과 수용, 진실성, 전문적 자질에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 내외적 통제
력, 자기혁신의 자질로 분류된다.  

<표 Ⅲ-1>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특성, 필요한 자질
역할 특성 필요한 자질

인성적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 무자성, 무아, 공(空)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인성적
나를 받아주는 존재 공감, 수용 공감과 수용
함께함으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 위로, 격려, 공유 진실성

전문적 안내자의 존재 지식, 역량 전문적 지식과 역량 전문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 정서적 안정감 내외적 통제력
전환의 계기가 되어주는 존재 성장촉진, 개방성, 도전 자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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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지도교수의 인성적 자질
인성적 자질이란 학사지도교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태도나 성품과 같은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과 수용, 진실성이 포함된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학사지도교수는 무조건적인 존중과 긍정적 존중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을 비교하거나 평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자체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감과 수용>

학사지도교수는 공감과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학생들과의 세대 차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공감적 경청자
여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들의 작은 성취에도 그들보다 더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진실성>

학사지도교수는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일치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초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
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사지도교수 자신의 자각과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2)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적 자질
전문적 자질이란 신입생학사지도라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법을 의미한다. 여기에 속

하는 자질로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 내외적 통제력, 자기혁신이 포함된다.

<전문적 지식과 역량>

학사지도교수는 선배이며 인생의 멘토로써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편적인 지식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외적 통제력>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신입생들은 긴장과 불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도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중 하나다. 때문에 

학사지도교수는 스스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하며 이런 정서적 안정감이 말이나 행동, 전체 분위기에서 느껴
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사지도교수의 전체적 안정감은 불확실의 시대를 사는 신입생들이 안정감을 찾고 위로받
고 쉴 수 있는 심리적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혁신>

교수자도 성인학습자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상황의 변화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태도,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혁신자여야 한다. 즉, 끊임없는 자기변혁을 추구하
는 특성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혁신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속도가 빠른 현대의 신입생들의 생각
과 감정 및 실제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적응적 삶을 위한 롤모델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
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신입생학사지도교수는 반드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자기변혁자의 자질을 갖
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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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지도교수의 자질과 보살사상

신입생학사지도교수의 자질들을 보살사상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학사지도교수의 자질을 이해하고 이상적인 

학사지도교수의 자질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신입생학사지도교수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을 보살사
상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본 내용이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보살사상>

상대를 심리적 투사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학자지
도교수가 대학신입생들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각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이다. 

보살은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중생을 돕고자 이타행의 삶을 실천하는 존재다. 그런 보살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틀
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 함께 보고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사지도교수가 만나는 대학 신입생들은 물
질주의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추구성향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미완의 분리개별화를 원인으로 하는 과거로의 회
귀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은 외적, 결과위주의 평가와 비교 속에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에 낙담
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 학생들을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학생들
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공감·수용의 보살사상>

분리된 두 사람이 서로 공감이 가능하게 해 주는 매개는 자비(慈悲)이다. 자(慈)란 상대에게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주
는 것이고 비(悲)는 상대의 불이익과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특히 비(悲)는 상대의 괴로움을 공감하여 함께 괴로
워하는 마음이다.20) 자비가 아니면 상대의 부정적 느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비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
조건적 사랑이다. 공감은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경청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한다. 몸을 상대에게 기울이고 눈으로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살피며 마음으로 상대의 진짜 마음을 가늠하는 듣기 방식이다. 즉 공감과 경청은 상대의 누군가
와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진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애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늘 자신이 세상에 주인공이라고 여기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하고 불행해 한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
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보다 자신이 하는 말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감각이 집중되기 일쑤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기울였던 주의를 상대방에게 돌려 오직 그 순간 학생만 있는 듯 마음의 초점을 전환해
야 한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 진정으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진실성의 보살사상>

『유마경』에서 보살은�연기법을 깨달아 無所得, 無生法忍, 無所畏를 증득하여 상호가 장엄하며 모든 바라밀을 수
행하여 금강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지혜와 방편, 일체 공덕을 구족한 자이다. 그 중 반야의 지혜를 얻은 보살을 진보
살(眞菩薩)이라고 한다. 진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과 함께하며 희노애락을 내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
해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며 선정과 지옥을 구분하지 않고 생사 속에 있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매진하는 보살이
다.21)

�비록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보살은 오직 한 길만을 갈 뿐이다.

보살의 길은 

매 순간 자신의 성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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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다.�22)

진실성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조건없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느낌,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진
실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학사지도교수가 학생들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도 포함된다. 특히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
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신의 한계
에 대한 진실한 통찰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학사지도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지식과 역량의 보살사상>

보살의 마음은 항상 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어떤 대
상이든 보살은 보리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23) 따라서 보살은 지혜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 그 서원
에 따라 어떠한 업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존재이다. 학사지도교
수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생활 전반에 개입하여 학문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안내하는 존재다. 한 개인의 생활 

전반을 종적 ·횡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많은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
를 통합하고 재구성하고 전달하고 설득하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의 차이가 

곧 신입생의 대학생활과 대학 이후의 삶의 차이를 만들 것이다. 신입생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는 신입생들의 현재
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외적 통제력의 보살사상>

오로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사윤회에 들어가 중생의 병에 함께 아파하는 보
살이야말로 불안과 혼란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고 그 길고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학사지도교수들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
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 감정을 느낀다.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그만의 존재 가치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
의 틀을 내려놓고 상대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기 위해 학사지도
교수는 먼저 자신의 틀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틀이 작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
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제어하고 그 해석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제어해서 결국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학사지
도교수를 만나는 신입생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과 몸을 쉬게 될 것이다. 

<자기혁신의 보살사상>

보살은 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서원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안팎으로 들어오는 온갖 대상, 즉 기억과 상상과 같은 아라야식의 저장 창고에서 나오는 내면의 대상뿐 아니라 감각기
관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대상에 모두 휘둘린다. 서원을 세워서 산다는 것은 진심을 다해 산다는 것이며 사소한 일상사
든 위대한 일이든 깊은 내면의 근원에 근거하여 그 일을 해 나가며 사는 것이다.24)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정성
껏 임한다는 의미다. 학사지도교수는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한다. 자신의 현 수준을 진실되게 살피
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 보완하고 완성을 향해 노력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재수·박경준(2017)은 보살은 대승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이상적인 실천가로 정립되었다고 했다.25)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천상이나 인간세계나 모두를 이익 되게 하여 해탈하려는 원력으로 중생과 하나가 되어 고통
을 나누는 실천가로서의 보살이야말로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라26)고 했다. 실제 학생들이 느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
을 통해 추출해 낸 학사지도교수가 갖춰야 할 자질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성공적 적응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기르고 진심을 다해 그 역할에 임하는 모습이 불교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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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3. 보살행과 학사지도교수의 자기도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남의 이익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없이 

수행의 당위성과 수행도를 설하셨고 보살행의 당위성을 설하셨다.27) 보살은 모든 이타행을 해탈 열반에 회향시킴으로
써 자비적 실천이 그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을 구제하는 자
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타행이 바로 바라밀행(波羅密行)이다. 바라밀행이란 대승사상에서 보살이 

추구해야 하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반야(般若)의 여섯 가지 수양 덕목이다.28) 

이러한 보살도의 실천수행인 바라밀행을 신입생학사지도교수로서 자기도야를 위한 수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

보시(布施)라는 말은 베푸는 것을 말한다. 보시바라밀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뜻한다. 물질적인 재
물을 베푸는 (財施),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法施), 공포를 제거하여 안심케 하는 무외시(無畏施)의 세 가지 종류가 있
다. 보시를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아무런 조건도 바람도 없는 무보수의 행동, 즉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
다.29) 보시바라밀행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면서도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끊고 집착을 떠나며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보살의 실천행이다.30)

인간은 개별 개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살아
가는 연기적 존재이다. 학생들의 문제를 자신과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연결된 문제라고 

여기며 언제든 무슨 일이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고자하는 학사지도교수의 행위는 보살행 중 보시바라밀의 수행
과 닮아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학생들만을 위한 보시는 있
을 수 없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곧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성장과 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상보시,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가르쳤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보시바라밀이
야말로 신입생의 학사지도를 맡은 교수자가 실천해야 할 실천행이다.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

지계바라밀은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계율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도덕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
한다.31) 보살이 지계를 완성하는 것은 계를 지켜 악한 일을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가지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32) 

학사지도교수는 윤리적 의식과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 자신이 잘 인식할 수 없는 신념체계를 살펴 자신의 신념체계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 작용이 말과 행동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자신의 貪嗔癡(三毒)에 의
해 身口意(三業)을 빌어서 악한 업을 짓지는 않는지 항상 살피고 걱정해야 한다.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
지 않겠다는 원을 세워 행동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지계바라밀이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이란 새
로운 세계에 첫발을 디딘 신입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지켜 학생들의 건강한 적응과 성장
을 원조해야 한다.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

인욕바라밀은 고난을 감당하여 참는 것이다. 여기는 물질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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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통을 잘 참고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여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고 모든 법을 밝게 관찰하여 

마음이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33) 

학사지도교수라고 늘 긍정적이고 적응을 위해 준비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은 외
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교육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학습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왜 대학을 

다녀야 하는지, 왜 학사지도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왜 미래를 위해 자기를 계발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런 신입생들을 향해 대학을 다녀야 하는 이유와 자기계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이유로 

학사지도 교과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치지 않고 설득해서 학사지도의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신입생학사지도교수의 

역할이다. 신입생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걱정하고 아파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
육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입생
들의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학사지도교수는 깨닫지 못한 학생들 곁에서 

그런 학생이 깨닫는 순간까지 길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존재이다.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

정진바라밀은 모든 업을 두루 지으며 항상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일을 퇴진하지 아니하며 용맹
한 세력을 제어할 이 없고 모든 공덕에 취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면서도 능히 온갖 지혜의 문을 만족케 하는 것이다. 

보살은 게으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한 번 세운 서원은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되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선한 일을 배우고 실행하여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하며,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
게 하여 모든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선업의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다.34)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35)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서 교육
자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바꾸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
하는 지식과 역량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구비하려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
어나는 자기변혁과 성장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삶이 다할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성장은 학생
들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학사지도교수의 실천이 바로 '학사지
도교수의 정진바라밀�이다.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 

선정바라밀은 마음이 산란해 지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진리를 바르게 사유하는 수행이다. 보살이 반야
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망념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한 생
각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36) 

학사지도교수는 청정한 마음으로 편안함에 머무르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깊
은 침잠의 시간을 통해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본래의 자성이 모두 공함을 깨달아 마음이 흔
들리지 않아야 한다. 삶의 현장이나 교육의 현장이나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는 순간이 

없다. 그런 혼탁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 마음을 관하고 꽉 붙잡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학사지도교수의 모습에서 빠른 

변화 속에 불안과 긴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흔들림 없
는 평정심으로 살펴봐야 학생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수가 잔잔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대상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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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 범어를 한자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단어다.�반야바라밀�이란 제법을 바르게 관찰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제법에는 자성이 없어 여여(如如)함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그것을 받들어 지녀 선지식
을 공경하고 친근히 모시되 게으르지 않으며 항상 즐겨 법을 듣되 싫증내는 마음을 내지 않고 들은 바 모든 법문을 깊
게 마음에 새겨 진실한 선정에 들어 일체의 뒤바뀐 사견(邪見)을 버리고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없음을 분별해서 알며 부
처님의 깊은 지혜의 문을 닦아 익혀 모든 지혜의 힘을 두루 갖추고 넓은 문의 지혜를 타고 모든 지혜의 문에 들어가나
니 이것을 청정한 지혜바라밀이라 한다.37) 일체가 모두 연기에 의한 것임을 살펴 자성(自性)이 모두 공(空)함을 깨달아
야 한다. 이 깨달음이�지혜�이고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바라밀이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학생들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알아
야 한다.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여 함
께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고 그 기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예측
하여 기쁨과 슬픔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관하여 그 감정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학생들도 성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발생하는 현상들을 면밀히 살펴 발생하는 현
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원하는 결과
를 위해 정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학사지도교수의 지혜를 얻고자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사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도교수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갖춰야할 학사지도교수로서의 자질, 그리고 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행방법으로써 보살행에 대해 살펴보
았다.

먼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의 대
학생활 적응과 성인 입문기의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는 일을 돕기 위해 도입된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시대
가 변함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들도 달라지고 대학동안 성취해야 할 과업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
사지도교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 대학신입생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들을 이해하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필요
한 물질적, 정신적 조건들을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사지도교수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는 대학 신입생들이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원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순히 

교육자 이상의 자질을 요구된다. 즉,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성장을 위한 지식전달과 태도의 정립 등을 위한 자질도 필요
하지만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신입생의 발달과업의 수행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사지도교수의 자기도야의 방편으로 보살행을 살펴보았다. 불교의 보살행은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과
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 자기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 중요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행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
로써 자신을 구제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타행이 바로 바라밀행(波羅密行)이다. 보시바
라밀 수행을 통해 언제든 무슨 일이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계바라밀 수행을 통해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원을 세워 행동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지켜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을 

안내해야 한다. 인욕바라밀 수행을 통해 신입생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걱정하고 아파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
나 좌절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정진바라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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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일
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선정바라밀 수행은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 자신과 세상, 학생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반야바라밀 수행은 세상의 본 모습을 바로 알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수자가 다 그렇겠지만 학사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매 순간이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
하며 그동안 굳건히 하나하나 쌓고 있던 틀을 또 다시 허무는 과정이었다. 보살사상을 통해 학사지도교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나 자질들에 대해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따라 그 서원을 이룬다면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발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 학사지도교수의 역할과 자질, 그리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수행방법으로의 보
살사상과 보살행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학사지도교수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인 입문기의 발달적 과업을 완수
하는 일을 돕기 위해 도입된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들은 <무조건
적 긍정적 존중><공감과 수용><진실성><지식과 역량><내외적통제력><자기혁신>등이었다. 이런 자질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현세에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불보살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불교의 보살행인 바라밀행은 학사지도교수의 자기성장과 인격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수행 방법이었다. 

주요어
신입생학사지도교수, 자질, 보살사상, 보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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